
“맞춤복 시장,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마이슈트티(MySuitT.)’

는 디지털 패션 기술을 커스터마이징과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패션 브랜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

드명도 맞춤을 의미하는 Musuit와 Tech의 T를 결합해 ‘마이슈

트티’로 정했습니다.” 

이재혁 주영실업 대표는 패션 전문가가 아닌 방적 기업의 연구

원 출신이다. 10여년 이상 차별화된 원사 개발에 주력해 온 이

재혁 대표가 2021년 창업을 목표로 선정한 아이템은 여성 맞

춤복 브랜드 ‘마이슈트티’다. 

이재혁 대표는 국내 남성 맞춤 시장은 결혼정장을 기반으로 꽤 

많은 브랜드가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 맞춤 시장은 눈에 

띌 만한 브랜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있다면 중장년층을 위한 엘

레강스한 맞춤 여성복이 주였다. 그는 젊은 여성의 개인 취향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마이슈트티’를 런칭했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디지털 패션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했다. 

이재혁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하려면 한 

아이템 당 수십벌의 샘플 디자인이 필요한데, 작은 기업이 감당

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다. 이 때 생각한 것이 3D 가상 샘플이

다. 주력 아이템만 실제 샘플로 개발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운 디자인은 3D 가상 샘플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

힐 수 있었다. 소재 역시 3D 디지털 모델로 개발, 소비자의 취

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자인 선택에서 완성품까지 맞춤 15일 완성 

실제 ‘마이슈트티’ 매장을 찾은 고객은 매장에 원하는 디자인이 없을 경우 

키오스크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동일한 소재로 

코트, 원피스, 스커트 등 다채로운 변형 디자인이 있다. 소재 변형을 원하면 

다른 소재로 제작된 디자인을 가상 샘플로 즉시 볼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쉽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바로 완성품 제작에 들어가 15일이면 나를 위한 

유일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3D 디지털 패브릭 및 버추얼 샘플을 제작

하는 데는 패브릭 다이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마이슈트티’는 지금은 기술 개발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신체 스캔을 통

한 가상 착장 서비스 도입과 이재혁 대표의 전공을 살려 독자적인 소재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을 수 있도록 아동복, 핸드백 

및 슈즈 등 여성 정장과 어울릴 수 있는 맞춤 아이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3D 버추얼 패션 기술은 의류 수출 업체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내수 패션 브랜드들도 가상 샘플 개발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 고객들의 1:1 니즈에 커스터마이징해주는 맞춤 분야가 정말로 3D 

가상 샘플 제작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ySuitT.’, 커스터마이징과 디지털 패션의 만남   

3D 가상 샘플과 디지털 패브릭 활용한 디자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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